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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초기 청년들의 그릿과 정신적 안녕감:

진로소명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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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그릿이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각각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각각의 관계에서 진로소명과 취업스트레스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취업 성인 초기 청년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연구 대상에 적합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339명(남 155명, 여 18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그릿은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진로소명은 그릿과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취업스트레스는 그릿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초기 발달단계에 놓인 청년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고자 끈기 있게 노력하는 그릿이 이들의 행복감을 증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진로결정 과업을 좀 더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며 미

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성인 초기 청년들에게 그릿의 발달과 고취의 필요성이 시사되며,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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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월 기준 15세-29세의 일을 희망

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와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

능자를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1%에 

육박하여 2015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였다(통계청, n.d.). 이처럼 일자리를 찾으려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충은 오랜 기간 동안 지

속되어 왔으며, 매년 심화되고 있는 청년취업

난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대학생활 고민 순위로 ‘졸업 후 진로’

를 1위로 꼽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실이 이

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17). 

진로결정은 성인 초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이

며(Havighurst, 1948), 진로는 다양한 직업을 탐

색 및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나 미래계

획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

는 총제적인 과정이다(Savickas, 2002). 발달과업

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때에는 개인의 안녕감 

증진이 뒤따르지만(장휘숙, 2009; Schulenberg, 

Bryant, & O’Mally, 2004), 국내 청년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하여 진로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

하고(윤영란, 2007),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연

봉과 안정성을 우선시 하며(정우희, 김혜원, 

2017) 총제적인 의미부여 과정이 생략된 진로

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진로결정에 대

한 부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 및 위기감을 형

성하며 청년들의 낮은 안녕감을 초래한다(조

혜정, 2013). 따라서, 진로결정을 앞둔 성인 초

기 청년들의 낮은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각적인 

개념의 정신적 안녕감(mental well-being)을 살펴

보고자 한다. 

‘웰빙(well-being)’은 삶의 질, 행복, 안녕감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개인

의 안녕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 또한 여

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그 중 정신적 안녕감(mental well-being)은 최근

에 주목받고 있는 정신건강 지표로 이를 개념

화한 Keyes와 동료들(2008)은 정신건강을 정신

병리가 없는 상태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과

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즉, 

이들의 정신건강 이론은 정신건강을 정신병리

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 좁은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심

리적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구성

원으로서도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는 통합적

인 상태로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Keyes와 동료들(2008)은 기존의 행복 이론들을 

따라 정신적 안녕감을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으로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안

녕감 지표들의 모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신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첫 번째 지표인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은 Diener 

(1984)의 주관적 안녕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개인의 긍정정서 경험과 삶에 대한 만족감에 

기반한 평가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헤도닉

(hedonic) 웰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지나치게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

하며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반면, 불가피한 고

통은 최소화하는 쾌락주의를 반영하기 때문이

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자기를 실

현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자기실

현적 행복 이론에서 유래하며 이를 제안한 

Ryff(1989)는 개인이 삶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

을 발견하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즉,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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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

인 역량의 발휘와 기능 정도에 기반한 평가이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

은 행복의 기준으로 개인이 누리는 행복이 아

닌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사회의 번영을 

살피는 지표이다. Keyes(1998)는 행복이 개인의 

번영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에 속해 있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

가 번성할 때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처럼 정신적 안녕감은 개인의 기능성뿐만 아

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유능성에 대한 평가

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정서 

및 기분 평정에 주안점을 둔 여타의 행복 측

정 도구들과 차별된다. 즉, 정신적 안녕감은 

선행 도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인의 안

녕감을 보다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측정한다

는 장점을 가진다(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

용래, 2012).  

본 연구는 청년들의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최근에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릿(grit)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릿은 

Duckworth와 동료들(2007)에 의해 제안된 개념

으로 역경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

을 의미한다. 그릿은 목표를 향한 노력의 꾸

준함(perseverance of effort) 그리고 흥미의 지속

성(consistency of interest)으로 구성되는 비인지

적인 성격 특성인데, 노력의 꾸준함은 행동적 

측면의 인내(perseverance)에 해당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맞

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는 

경향성이다. 한편, 흥미의 지속성은 동기적 측

면의 열정(passion)에 해당하며,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나아가면서 목표를 향한 흥미를 잃

지 않고 이를 일관되게 지속하는 경향성이다

(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처음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

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으며(Duckworth, 2016), 특히 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지능이나 재능, 그리고 기타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개인

의 직업현장, 군대근무 등 다양한 생활영역

에서 낮은 중도 탈락률을 예측하고 학업 및 

직업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et al., 2014;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이처럼 그릿이 객관적인 성

취를 일으키는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특성임이 

반복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그릿의 발달을 연

구하려는 시도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Duckworth(2016)는 그릿을 발달시키는 가

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부모를 꼽았으며 그

릿이 과거 양육경험 또는 부모와의 애착에 의

해 형성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성장과정 동안의 개인의 실패와 극복 경

험뿐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제공하는 권위적 양육

방식(authoritative parenting) 그리고 주변인의 정

서적 지지가 그릿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

다. 이는 실증연구로 입증되기도 하였는데, 선

행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그릿과 부

적 상관을 보였으며(Mandelbaum, 2016), 구조적 

관계 검증결과,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강문선, 양수진, 

2019). 종합하자면, 과거의 실패와 역경 극복 

경험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이겨내도록 지지

해주는 양육환경이 제공될 때 개인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릿’을 발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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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강문선, 양수진, 2019). 

나아가, 그릿은 개인의 기능 수준뿐만 아니

라 심리적인 건강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만족

감을 포함한 개인의 행복감 증진에도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in & Kim, 

2017; Singh & Jha, 2008; Vainio & Daukantaite,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릿이 높은 사

람은 심리적인 소진과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반면(Datu et al., 2018; Salles, Cohen, & Mueller, 

2014),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 장성배, 탁진국, 2018). 또한, 

그릿은 연령과 상관없이 삶 만족도를 예측하

였다(최효선, 양수진, 2018; Singh & Jha, 2008). 

그릿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와 국내의 일부 연구들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는데(김유민, 2018; 류현숙, 김지영, 2019; 

이선영, 2018; Vainio & Daukantaite, 2016), 그릿

은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인 자율성을 예

측하였으며(Jin & Kim, 2017) 스웨덴 성인들의 

심리적 안녕감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inio & Daukantaite, 2016). 최근 국내에서 이

루어진 선행연구에서 그릿은 직장인들의 낙관

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으며(이선영, 2018), 성인 초기 청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기도 하였다(김유민, 

2018).  

한편, 그릿과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

이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목표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이 속한 사회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집단주의 사회에 

속한 우리나라에서(김주엽, 2004; 이정은, 유지

영, 2018) 그릿과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릿과 사회적 안녕감

의 관계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

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기대를 가진다(Von 

Culin et al., 2014). 또한, 그릿이 높은 사람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 및 사회 안에서 더 적응

적으로 기능함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결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릿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활동과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Holbein et al., 2018), 청소년기의 그릿은 이후 

성인기의 투표 행동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Hillygus, Holbein, & Snell, 2016). 즉, 그릿이 

높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는 사회

의 번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그

릿이 이러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통해 삶 만

족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류영주, 양수진, 

2017) 그릿이 사회적 안녕감 또한 예측할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릿이 긍정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확실하나(최효선, 양수진, 

2018), 국내에서는 학업 또는 직업과 같은 특

정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일으키는 그

릿의 효과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임효

진, 2018), 그릿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김정은, 이

수란, 양수진, 2018). 또한 Jin과 Kim(2017)이 

국내 성인 초기 남녀를 대상으로 그릿과 안녕

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릿은 삶 만족도

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기본심리

욕구인 유능감이 이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나 그릿과 개인의 안녕감을 예측하

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이에 그릿과 다양한 심리적 건

강 및 안녕감 지표들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통

합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정신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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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그릿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기제를 밝히

고자 한다. 특히 그릿이 청년들의 적응적인 

진로발달을 돕는 성격특질임을 밝힌 선행연구

를 통해(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그릿이 진로결정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청년

들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 어떤 진

로관련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릿과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진로소명이 있다. 소명

(calling)은 본래 성직자가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인 신으로부터 부름

을 받았다는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였으

나, 이후 세속적인 직업에도 적용되는 직업의

식 및 가치로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되었다(Dik 

& Duffy, 2009). 소명 연구의 시초로 알려진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충만감을 경험하고 일을 통

해 사회적으로도 헌신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

으로 보았으며, 이를 초월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 목적/의미(purpose/meaning) 그리고 친

사회적 지향성(prosocial motivation)으로 구성되

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초월적 부름

은 개인의 진로에 대해서 외적인 원천으로부

터 오는 부름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종

교적 영성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음으로 목적/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 안에

서 목적 또는 의미를 추구하거나 진로를 통해 

삶의 목적 또는 의미를 실현한다고 믿는 것으

로 이는 기쁨, 열정, 자발성을 유발한다. 마지

막으로 친사회적 지향은 타인지향적인 가치와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를 통해 타

인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의 안녕감 또는 공익

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Dik & 

Duffy, 2009).

이러한 진로소명은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

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ffy, Allan, & Bott, 

2012; Torrey & Duffy, 2012).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진로소명은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발

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정은선, 김정수, 하

정희, 2017; Duffy, Allan, & Bott, 2012) 높은 삶 

만족도(Duffy, Allan, & Bott, 2012; Torrey & 

Duffy, 2012)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기도 하

였다(이미희, 김광수, 김태선, 2017; 함성수, 고

현석, 장성화, 2018). 나아가 진로발달과정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소명이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소

명이 높은 대학생들이 높은 진로결정몰입(박

미경, 김은하, 2016),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인 진로태도성숙(서희연, 안희준, 이혜주, 

2018)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삶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지

민, 이은경, 양난미, 2015). 즉, 진로소명은 일

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이들의 진로발달

을 촉진하여 현재에 적응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등 정서적, 기능적으로 폭 넓은 영향을 

미쳐 이들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Duffy, Allan, & Bott, 2012). 

한편, 그릿은 진로소명을 구성하는 목적/의

미와 친사회적 지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Duckworth, 2016), 일 안에서 개인적 및 사회

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직업의식인 진로소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릿이 높은 사람은 단순한 즐거움 

추구보다 의미를 추구하며(Von Culin et al., 

2014), 개인이 놓인 상황에 상관없이 친사회적

인 지향성을 더 많이 보인다(Flee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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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그릿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류영주와 양수진

(2017)의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그릿은 진로결정 및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진로동기(윤성혜, 유지원, 유

영란, 2017) 그리고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자

신감을 내포하는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한주원, 2018) 진로에 대한 보다 긍

정적인 가치와 동기의 형성을 돕는다. 진로결

정을 어렵게 하는 개인의 내적 혹은 환경적 

및 외적인 진로장벽의식이 소명의식을 낮춘다

는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김영빈, 함은혜, 

김태선, 2018), 목표를 향한 그릿의 발휘가 이

러한 진로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진로 안에

서 개인적 및 사회적인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추구하도록 도와 진로소명 발달에 영향을 미

치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안녕감을 증진시

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릿과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있다. 취

업스트레스(job-seeking stress)는 취업관련 문제

로 인하여 신체적 및 심리적 평형상태의 불균

형을 경험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

끼는 상태이다(고영희, 박윤희, 2018). 이처럼 

스트레스는 개인의 항상성(homeostasis) 유지를 

위협하여 다양한 심리적 및 신체적 문제를 야

기하고 개인의 심리적 및 주관적 안녕감을 위

협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김

미영, 2017; 한금상, 서경현, 2015). 특히 진로

결정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성인 

초기 청년들에게 과도한 취업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및 심리상태를 유

발하며 이들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조적 관

계 검증결과,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우

울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으며(심지은, 안하얀, 

김지혜, 2011; 최진오, 2017), 우울, 문제성 음

주와 함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윤명숙, 이효선, 2012). 또한, 취업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도 그리고 학업성적, 인

간관계 등의 스트레스와 함께 삶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

순, 이재창, 2018; 임세헌, 2013). 취업스트레스

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도 경험적으로 확인

되었는데,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특히 희망

은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17). 

이 외에도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부적응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어려움을 예측한다

는 연구를 통해(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황명주, 2018) 취업스트레스가 사회적 안녕감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특히 국내 청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당면하게 되는 장기적

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김성경, 2003)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의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 

그릿의 발휘는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취

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변화나 문제에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동기가 좌절되거나 위

협될 때 나타나는데(김정호, 2000), 그릿이 높

은 사람은 목표추구과정 속에서 실패와 도전

을 열정과 끈기로 극복하여 높은 자기효능감

을 보고하며(이혜원, 탁정화, 이미란, 2017), 스

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한다(권대훈, 2018; 신

여울, 구민주, 박다은, 2018). 또한 미래지향목

표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이 낮은 취업스트레스

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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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상위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끈기 있게 노력하는 

그릿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내적 역량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릿은 진로결

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신념인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을 예측하며(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

현, 2016), 이런 인지적 요인이 낮은 취업스트

레스로 이어질 때(김석일, 양성지, 2018; 이미

선, 2017) 청년들의 안녕감 증진이 뒤따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성인 초기 청년들의 그릿이 정신적 안녕감

을 구성하는 정서․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를 진로소명 

그리고 취업스트레스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

였다. 즉, 청년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

는 비인지적인 능력인 그릿(grit)의 발휘가 일

에 대한 열정과 목적의식인 진로소명을 통해 

이들의 정서․심리․사회적 안녕감 각각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취업경쟁 속

에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취업스트레스를 

통해 정서․심리․사회적 안녕감 각각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이 정신적 안녕감(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로소명이 그릿과 정신적 안녕감(정

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지표)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가?

셋째, 취업스트레스가 그릿과 정신적 안녕

감(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지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취업상태를 “파트타임/아르바

이트를 제외하고 특정 직장에 소속되어 고정

적인 임금을 받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여 현

재 미취업상태인 전국의 성인 초기 청년들(만

18세~29세) 36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

사는 각종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019

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3주간 진행

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진로소명과 취업스트

레스를 측정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귀하는 진

로선택 및 취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

까?’라는 설문항목에 ‘아니요’라고 응답한 설

문 14부와 설문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 10부, 총 24부(6.6%)를 제외한 339명(연령 

M=22.6, SD=2.7)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남성은 155명(45.7%), 여성은 184명

(54.3%)이였으며 연령은 만 18-20세가 87명

(25.7%), 만 21-23세가 130명(38.3%), 만 24-26

세가 90명(26.5%) 그리고 만 27-29세가 32명

(9.4%)이였다. 학력사항은 대학교 재학이 237

명(69.9%), 휴학이 33명(9.7%), 수료가 17명

(5.0%) 그리고 졸업이 52명(15.3%)이였다.

측정도구

정신적 안녕감(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

녕감)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

기 위해 Keyes 등(2008)이 개발한 정신적 웰

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를 임영진과 동료들(2012)이 타당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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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MHC-SF)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웰빙 3문항(예: ‘행복

감을 느꼈다’), 심리적 웰빙 6문항(예: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사회적 웰빙 5문항(예: ‘공동

체(사회집단이나 이웃 같은)에 소속되어 있다

고 느꼈다’)의 총 14문항을 포함하며 각 문항

은 6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요인 당 최소 3개 이상의 지표

변수가 있어야 하는 ‘세 개의 지표변수 규칙

(three-indicator rule)’에 따라(김수영, 2016) 요인 

알고리즘을 통한 문항묶음 방법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 각각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

서적 안녕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

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89, 사회적 안녕

감은 .77로 나타났다.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동료들

(2007)의 오리지널 그릿 척도(Original Grit Scale: 

Grit-O)를 이수란과 손영우(2013)가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열정 6문항(예: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과 인

내 6문항(예: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뭐든지 

끝낸다’)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세 개의 지표변수 규칙에 

따라(김수영, 2016) 요인 알고리즘을 통한 문

항묶음 방법을 실시하여 그릿을 4가지 하위요

인(열정1, 열정2, 인내1, 인내2)으로 재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75였으

며, 열정은 .67, 인내는 .78로 나타났다.

진로소명 

진로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Dik과 동료들

(2008)이 개발한 소명 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심예린과 유성경(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 척도(CVQ-K)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초월적 부름 4

문항(예: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목적/의미 4문

항(예: ‘나는 나의 진로를 삶의 목적에 이르는 

길로 본다’) 그리고 친사회적 지향 4문항(예: 

‘내 진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돕는 역할에 있다’)

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한편, 본 척도의 초월적 부름 요인은 초월

적 존재에 의한 부름과 운명이 강조되어 기존

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소명의 정의

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한 개인의 적극적

인 의지 및 내적 성찰 등 최근에 정의되고 있

는 소명의식을 측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하유진, 최예은, 은혜영, 손영우, 

2014). 또한, 본 연구에서도 종교가 기독교인

지에 따라 초월적 부름(t=-3.81, p<.01)과 진로

소명(t=-2.83, p<.01)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월

적 부름 요인을 제외하고 목적/의미와 친사회

적 지향 요인만을 사용하여 진로소명을 구성

하였다. 세 개의 지표변수 규칙에 따라(김수영, 

2016) 요인 알고리즘을 통한 문항묶음 방법을 

실시하여 진로소명을 4가지 하위요인(목적/의

미1, 목적/의미2, 친사회적 지향1, 친사회적 지

향2)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

적합치도는 .78이였으며, 목적/의미는 .80, 친

사회적 지향은 .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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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겸구, 

김교헌과 이준석(2000)이 개발한 개정판 대학

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RLSS-CS)의 하위요인인 ‘장

래문제’ 문항(예: ‘졸업 후 취직을 못할 것 같

아 걱정했다’)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8문항이

며 본 연구에서는 경험빈도를 4점 Likert식 척

도로 평정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요인 알고

리즘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3가지 하위요인

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

다. 다음으로 Mplus 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

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부트스트

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

감, 그릿, 진로소명, 취업스트레스의 기술통계

치를 확인하기 위해 점수범위,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이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

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을 때 정

규성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데(Kline, 

2015),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측

정변인은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소명과 취업스트

레스 간의 상관(r=-.11, ns)을 제외한 모든 변

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세 가지 안녕감 유

형들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60,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적 안녕감 0-15 0-15 7.95 3.19 -.22 -.59

심리적 안녕감 0-30 0-30 15.02 6.20 -.04 -.66

사회적 안녕감 0-25 0-23 10.22 4.68 .24 -.49

그릿 12-60 17-57 37.56 5.86 .18 .61

진로소명 8-32 8-32 20.04 4.32 .27 .12

취업스트레스 0-24 0-24 9.49 5.36 .38 -.43

표 1.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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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01), 안녕감 유형들과 그릿(r≥.30, ps<.01), 

진로소명(r≥.22, ps<.01), 그리고 그릿과 진로

소명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7, ps<.01). 반면, 안녕감 유형들과 그릿은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r≤-.34, 

ps<.01). 

측정모형의 검정

측정모형 검정에 앞서 Russell과 동료들

(1998)이 제안한 문항묶음(parceling)을 이용하여 

모든 척도의 잠재변인을 측정변인으로 구성하

였다. 이후 모든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

인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x²값은 417.253(df=155, p<.001), 상

대적 적합도인 CFI는 .931, 절대적 적합도인 

RMSEA는 .071(90% 신뢰구간에서 .063~.079) 그

리고 잔차에 기초한 SRMR은 .059로 나타났다. 

한편, x²검정은 표본의 크기, 상관계수의 크

기, 추정하려는 모수의 개수 등에 민감하여 

연구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

문에(김수영, 2016) CFI, SRMR, RMSEA와 같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FI가 .95이상이

면 이상적인 적합도로 판단하며, .90이상이면 

적절한 적합도, .90이하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

(Bentler, 1990) 그리고 SRMR이 .08 이하이면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또한, RMSEA가 .05이하일 때에는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일 때에는 적절한 적

합도, .10이상일 때에는 좋지 않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Browne, Cudeck, Bollen, & Long, 

1993).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녕감의 측정변인들은 .84~.93, 심리적 안녕

감의 측정변인들은 .83~.86, 사회적 안녕감의 

측정변인들은 .67~.82, 그릿의 측정변인들은 

.23~.80, 진로소명의 측정변인들은 .47~.83, 취

업스트레스의 측정변인들은 .76~.9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p<.001). 일반적으로 수렴타당도는 측정변인

의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일 때 확보되는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에(Wang & Wang, 2012)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릿의 측정

변인인 열정1과 열정2의 요인부하량이 .29와 

.23으로 다소 낮은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며 열정이 그릿의 

중요한 구성개념임을 고려하여(Duckworth et 

al., 2007) 측정변인을 제거하지 않고 구조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 상관

1 2 3 4 5 6

정서적 

안녕감
1

심리적 

안녕감
.69** 1

사회적 

안녕감
.60** .73** 1

그릿 .30** .49** .36** 1

진로

소명
.22** .39** .32** .27** 1

취업

스트레스
-.34** -.40** -.36** -.44** -.11 1

*p<.05, **p<.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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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값이 .17~.85로 나타나 .90을 넘지 않

았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개의 측정변인으로 5

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은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구조모형의 검정

그릿과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

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진로소명과 취업스트

레스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

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x²값은 

418.122(df=156, p<.001), CFI는 .931, RMSEA는 

.070(90% 신뢰구간에서 .062~.079) 그리고 

SRMR은 .059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가 연구

모형에 잘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그릿에

서 정서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γ=.39, 

p<.001),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γ

=.52, p<.001)와 사회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γ=.41, p<.001)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

다. 또한, 그릿에서 진로소명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γ=.43, p<.001), 진로소

명에서 정서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

하지 않았던 반면(β=.09, ns), 심리적 안녕감으

로 가는 경로(β=.25, p<.001)와 사회적 안녕감

으로 가는 경로(β=.18, p<.01)는 정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한편, 그릿에서 취업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γ=-.49, 

p<.001), 취업스트레스에서 정서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β=-.16, p<.05),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β=-.15, p<.01) 그리고 사회적 안녕

*p<.05, **p<.01 ***p<.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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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가는 경로(β=-.17, p<.01) 모두 부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정

그릿과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

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소명과 취업스

트레스 각각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진행하였다(Bollen & Stine, 1990). 검정결과, 그

릿에서 진로소명을 거쳐 정서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95% 신뢰구간이 0

을 포함하지 않아 그릿과 심리적, 사회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소명의 단순매개효과

와 그릿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간

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단순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극심한 청년취업난 속에서 청년

들의 적응적인 진로발달을 돕고 안녕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그릿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정신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정서

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각

각에 미치는 그릿의 독립적인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하였으며, 그릿과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소

명과 취업스트레스가 기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결과에 대

한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은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을 직접

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개

인의 비인지적인 성격 특질로써 다양한 분야

에서의 성공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 

경험 또는 높은 삶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삶의 질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류

영주, 양수진, 2017; 박진홍, 서현아, 김수진, 

2018; Salles et al., 2014; Singh & Jha, 2008; 

Vainio & Daukantaite, 2016). 즉, 개인은 목표

지향적인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95% 신뢰구간

그릿→ 진로소명→ 정서적 안녕감 0.197 0.030 0.039 (-.019, .098)

그릿→ 취업스트레스→ 정서적 안녕감 0.379 0.038 0.076* (.001, .150)

그릿→ 진로소명→ 심리적 안녕감 0.583 0.033 0.107** (.042, .173)

그릿→ 취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0.405 0.030 0.075* (.016, .133)

그릿→ 진로소명→ 사회적 안녕감 0.349 0.034 0.077* (.011, .142)

그릿→ 취업스트레스→ 사회적 안녕감 0.378 0.038 0.083* (.008, .158)

*p<.05, **p<.01 ***p<.001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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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Cantor & Sanderson, 2003), 역경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흥미를 유지하는 그릿의 발휘는 다

양한 측면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개인 내적 

역량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릿에서 진로소명을 통해 심리적, 사

회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단순매개효과는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릿이 진로소명을 

매개했을 때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릿은 목표를 이

루기 위한 노력의 지속과 열정의 유지를 통해 

개인적 및 이타적인 목적성을 부여하고(류영

주, 양수진, 2017),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및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한주원, 2018), 진로영역 

안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추구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진로소명이 증진될 수 있으며, 진로

소명은 일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이끌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적으로 기

능하도록 돕고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안녕

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미경, 

김은하, 2016; 함성수, 고현석, 장성화, 2018; 

Duffy, Allan, & Bott, 2012). 

그러나 그릿에서 진로소명을 거쳐 정서적 

안녕감으로 가는 단순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조모형 검증에서 진로소명에서 정

서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경로 또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소명이 삶 

만족도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박미경, 김은

하, 2016; 정우희, 김혜원, 2017)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서적 안녕감이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정서 상태로 삶의 질을 평가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조경서, 최지혜, 2019), 

진로소명과 정서적 안녕감의 관계는 선행연구

에서 확인된 진로소명과 삶 만족도의 관계와

는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정신적 

안녕감 척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녕감의 평

가가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흥미와 행복감

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임

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이처럼 

최근에 경험한 긍정정서 및 행복감을 반영하

는 정서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

로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는 삶 만족도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Duffy와 동료들(2012)이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삶 만족도, 삶의 의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소명은 개인의 삶에

서 행복을 느끼고 이에 만족하는 것보다 삶에

서 목적을 찾고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라

보는 ‘삶의 의미(life meaning)’와 더 큰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소명은 행

복 및 긍정정서 함양보다 개인의 삶에서 목적

과 의미를 추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의식 

및 가치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진로소명이 

최근의 긍정정서 경험에 의해 평가되는 정서

적 안녕감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목적 

추구와 개인의 잠재력의 실현 정도를 반영하

는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적

극적인 참여와 소속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안

녕감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그릿에서 취업스트레스를 거쳐 정서

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으로 가는 단순매개

효과 또한 유의하였으며, 이는 그릿이 취업스

트레스를 매개하였을 때 정서적, 심리적, 사회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그릿은 스트레스 유발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끈기 있게 추구하도록 하여 동기가 좌

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뒤따르는 스트레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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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낮추는데(권대훈, 2018; 신여울, 구민주, 

박다은, 2018), 이러한 성격특성은 취업과 관

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용되며, 취업과 

관련하여 깊은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취업스트레스의 감소는 이후에 안녕감

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및 심리적

인 위험요인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백은주, 조규판, 

2017; 심지은, 안하연, 김지혜, 2011; 윤명숙, 

이효선, 2012;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전해옥, 2014; 최진오, 2017). 즉, 청년들은 진

로결정이라는 중대한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

기에 이들의 진로개발과정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취업에 대한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이들의 정서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성인 초기

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

해나가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스트레스는 무망감, 무가치감

과 같은 부정적인 내적 심리상태를 일으켜 심

리적 안녕감을 저해한다. 나아가, 높은 취업스

트레스는 대인기피와 같은 반사회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학교적응을 방해하며(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사회적 지지의 인식을 감소시

키는 등(김종운, 지연옥, 2016) 사회적인 기능 

및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정신적 안녕감

을 구성하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그릿이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능성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유능성에 기반한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릿이 개인의 심리적인 

건강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릿과 학업, 직

업 영역에서의 수행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릿과 다양한 안

녕감 지표와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그릿이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설명과 경험적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그릿과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

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 초기는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야하는 

핵심과제를 지닌다. 사회적 안녕감은 타인을 

수용하는 태도,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공동

체에 대한 소속감 등으로 형성되는 긍정적인 

사회관으로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소를 포함

하는 더욱 확장적인 의미를 갖는다(Joshanloo, 

Rastegar, & Bakhshi, 2012). 즉, 그릿은 개인 내

적으로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성격특성을 

넘어서 여러 사회적 과제와 도전을 적응적으

로 해결하도록 도우며,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고 개인

의 삶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그릿을 타고난 기질로 바라보

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에 

의해 그릿이 변화 가능한 특성임이 확인되고 

있다(임효진, 2017). 예로, 자기조절력과 자기

동기력을 중재요인으로 삼은 뇌교육 기반 인

성프로그램을 주 1회 받았던 국내 초등학생들

이 12주 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된 그릿을 보였

다는 연구가 존재한다(신명용, 2018). Borghans

와 동료들(2008)이 최근에 제안한 성격모델에 

의하면, 기회, 정보, 역량 등과 같은 동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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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개인의 성격특성을 선행한다. 그

릿의 창시자인 Duckworth(2016) 또한 그릿의 

형성에 지능 또는 능력이 노력에 의해 발전

할 수 있다는 신념인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성장 마

인드셋을 가질 때 자신의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

다고 하였다. 실제로 다양한 실증연구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이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권대훈, 2018; 이정림, 권대

훈, 2016). 뿐만 아니라, 미래목표를 중요시하

고 미래목표와 현재의 행동이 관련됨을 지각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행동하는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 또한 그

릿을 선행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권대훈, 

2018). 즉, 개인의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이를 끝까지 추구하도록 지지하는 환경의 마

련과 더불어 개인의 마인드셋, 조망, 통제소재

와 같이 개인의 동기와 관련된 인지적인 개입

이 이루어진다면 그릿은 변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소명을 선행하는 요인

으로 그릿을 확인하였으며, 그릿 안에 포함되

어 있는 목적성 그리고 이타적인 속성이 이후 

진로소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높은 청년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다양

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와 취업상담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으

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만 초

점을 둠으로써 이후 높은 조기 이직률과 같

은 사회적 현상을 낳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소명이 일에 대해 열정을 부여

하고(박수현, 이형룡, 2018) 직무만족도를 높이

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노경미, 2018), 청년들

의 소명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사회의 지속

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진로개

발 및 진로상담 현장에서 진로소명이라는 개

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보제공 및 진로

결정에만 초점을 두는 기존의 접근에서 탈피

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진

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진로개발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미래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기

화되어 있는 상태가 진로소명을 선행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정은선, 하정희, 김정수, 

2015) 국내의 청년취업난 속에서 개인적인 한

계나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좌절되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 일희망(work hope)을 다시 고

취시킬 수 있는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새

로운 심리적인 자원(PsyCaps)으로써 그릿의 긍

정적인 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과도한 취업경쟁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서적 및 기능적 영

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내적 역량 및 

외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를 낮

추는 그릿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혔으며, 이는 

역경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 나아가는 힘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취

업의 문턱 앞에 형성되는 청년들의 위기의식

과 불안함을 낮추는 심리적인 자원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안녕감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하

는 연구는 최적의 심리적 기능을 촉진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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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데(고영남, 2014), 본 연구는 미래를 위한 도약

단계인 성인 초기에 놓인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심리적 기능을 촉진하고 안

녕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그릿, 진로소명 그

리고 취업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신

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성인 초기 

단계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목표

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이 

이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을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진로

결정 과업을 좀 더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성취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성인 초기 청년들의 그

릿을 살펴본 결과, 열정의 요인부하량이 0.23

과 0.29로 인내의 요인부하량에 비해 다소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다양한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모호하고 불안정

한 성인 초기 발달단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흥미를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 상황을 

탐색하면서 수많은 도전을 시도하고 시행착오

를 직면하게 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그릿을 

비교한 임효진(2017)의 연구에서도 열정은 초

등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

면, 인내는 대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열정이 그릿의 중요한 구성요인임

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발달단계

에서 나타나는 열정 요인의 요인부하량을 확

인하여 발달단계별 그릿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재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진로소명의 선

행요인으로 진로소명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특

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후속 연구

에서는 그릿을 통해 진로소명을 개발하는 데

까지의 추가적인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릿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형성되는 성

격 특질인 반면에 진로소명은 성장과정 중 좀 

더 이후에 점진적으로 발견되는 직업의식으로 

시간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개념이다(Dobrow, 

2013; Duffy & Dik, 2013).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릿을 통해 진로

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그릿에서 진로소명으로 가는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취업상태인 성인 초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릿이 진로소명과 취업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직업

을 가진 성인에게도 소명의식과 다양한 스트

레스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연구대상의 연령

을 보다 확대하고 소명의식과 스트레스에 미

치는 그릿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반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성인 초기에는 진로결정뿐만 

아니라 정체성 성립, 친밀감 형성과 같은 개

인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의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청년

들을 대상으로 진로발달 외의 다양한 영역에

서 나타나는 그릿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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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Mental Well-Being

Among You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Calling and Job-Seeking Stress

Jihye Jung                    Suji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grit on emo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well-being 

indicators that form “mental well-being”) and examined whether career calling and job-seeking stress 

mediate these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were 339 currently unemployed young adults(mean age=22.6, 

SD=2.7). Grit directly predicted young adults’ emo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In addition, 

career calling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except that of grit and emotional well-being. Job-seeking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the three types of well-being. These results showed that not only does young adults’ grit promote 

various states of well-being by strengthening career calling but also by alleviating job-seeking stress. We 

furth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grit for young adults who face various uncertainties and instabilities 

and its role in career development and the maintenance of well-being.

Key words : young adults, grit, career calling, job-seeking stress, well-being


